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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10. 14.(수)

오래된 여객선을 보다 크고 안전한 새로운 여객선으로
- 신조 국고여객선 ‘섬사랑7호’ 10월 20일부터 여서-완도 항로 운항 개시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영자)은 10월 15일(목) 완도군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섬사랑7호’ 취항식을 열고, 선령 20년 된 구 ‘섬사랑7호’(151톤)를

보다 크고 안전한 176톤 신조 여객선으로 대체하여 오는 20일(화)부터 여서-

완도 항로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섬사랑7호’는 목포 소재 조선소에서 건조한 차도선으로, 여객정원 80명,

항해속력은 13.5노트이며 중형승용차를 11대(5톤 화물차 2대) 실을 수 있다.

특히, 승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흡음 내장재*와 선미 물받이**를

설치하는 등 진동·소음 저감에 심혈을 기울였다.

 * 흡음 내장재: 마감재와 폼에 구멍을 뚫어(타공) 소음 흡수력을 높인 선박용 내장재

** 선미 물받이: 배 뒷부분 아래에 널판을 덧대 물 흐름을 안정시켜 진동을 줄이는 구조물

이 선박은 여객선사인 ㈜해광운수에서 위탁운영하며, 여서도에서 청산도,

장도를 거쳐 완도항까지 편도 50km를 하루 1왕복 운항한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수송능력이 개선된 섬사랑7호의 취항으로 여서도·

장도 주민들의 해상교통 편의가 높아지고 생활물자와 농ㆍ수산물 수송도 

원활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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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취항 선박 제원 및 사진

□ 선박제원

선  명 섬사랑7호 총톤수 176톤

진수일 ‘26. 9. 11. 선종 차도선(강선)

최대승선인원 84명(선원 4명 포함) 항해속력 13.5노트

여객정원 80명 수송능력
중형승용차 기준 11대

(5톤 화물차 2대)

추진기관 746KW(1,014PS) × 2대 기타 건조비용 52억원

□ 선박 사진 


